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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과 미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1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핵심 안보사안으로 규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추구하는 에너지자원 특히 원유

의 매장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유국들은 원유의 생산과 공급을 무기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반면 에너지 수입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확보와 공급을 둘러싼 각축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통해서 세계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어
떻게든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보장받으려 분투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
유수입국이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의 원유수입대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이 생산하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외로부터의 원유수

입선 확보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쟁이다. 이러한 사정은 원유뿐 아니라 여타의 에너지, 천연자원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중국지도부는 이미 에너지문제를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
극적인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2 

이 과정에서 21 세기 중국과 미국의 국가생존은 물론이고 패권경쟁에 있어서도 에너지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에너지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공
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다양한 협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Pollack 2008, 440; 劉堔 2010, 21-27).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

대화 메커니즘은 반드시 에너지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있다.3 또한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가 등장한 이후 중국과 미국은 2009 년 “미중 양국 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

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중

국과 미국의 경쟁 및 마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최근에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정책(외교)이 현재 국제사회의 에너지질서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결을 가
져옴으로써 국제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Leverett and Bader 2005; Zweig and 
Jianhai 2005). 실제로 중국은 에너지확보를 위해 최근 중남미와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인 미국의 영향권

에도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미국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일각에서는 군사력 증강

을 통해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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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증가 추세가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도전

으로 연결된다면 중미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차 중국과 미국의 세계 주도권 경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지 모르는 에

너지문제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미
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본 뒤, 에너지안보정책의 내용과 목표, 
특징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협력가능성과 경쟁 및 마찰의 영역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향후 중미 간의 패권경쟁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문제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그 영향 및 전망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 및 특징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생산대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 역시 매우 높은 나라

이다. 중국은 풍부한 석탄매장량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국내에서 자체적

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국은 2006 년 기준으로 1 조 345 억 톤의 석탄 매장량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3 위의 
석탄생산국가로서 1 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또한 중국정부가 2007 년 발표한 에너지백서(<中國的能源狀況與政策>)에 따르면 중국은 매우 풍부

한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 저장량을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6.19 조 
Kw/h 로서 세계 1 위에 해당하며, 실제 전기생산량 역시 세계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따칭(大慶), 
성리(勝利), 랴오허(遼河), 타리무(塔里木) 등 대형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6 년의 경우 원유생산량

은 1 억 8,500 만 톤으로서 세계 5 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7). 따라

서 중국은 199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에너지 수급구조가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 2 차 오
일쇼크’를 경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략적 비축유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중국이 에너지 생산대국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문제와 관련하여 사활을 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9 년 미국

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으며4 현재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세계 평균 증가율의 2
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의 조사에 따르면 2007 년부터 2030 년까지 전 세계의 에너지수요량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3.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EA 2010, 76).  

특히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 가운데 석유소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
년 중국의 일일 석유소비는 740 만 배럴로 10 년 전인 1996 년의 일일 소비량 370 만 배럴의 두 배를 기록

하였다. 또한 2006 년 중국의 석유소비는 세계 제 1 의 석유소비국가인 미국의 30% 수준으로서 10 년 전인 
1996 년의 17% 수준과 비교하면 역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심기은 2007, 1). 이에 따라 중
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외의존도는 매년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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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 (단위: %)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0 (Paris: IEA Publications, 2011). 
* 2020 년도 통계는 IEA 의 예상치. 
 

중국의 급속한 에너지소비 증가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원유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석유 소비와 생산 간의 격차는 2000 년대 들어서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
는 데 그 주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중국 국내 유전의 대부분은 1960-70 년대에 발견된 것으로서 모두 성숙기의 유전이란 
사실이다. 즉 40-50 년 전에 발견되고 개발된 대규모 유전들이 이미 대부분 고갈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원유생산량은 2012 년경 1 일 평균 390 만 배럴을 최고치로 2030 년경에는 1 일 평균 
270 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가 큰 유전부터 점차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이우익 2008, 
82-85). 

다음으로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산업 발달로 인한 에너지 소비 유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1 차 산업의 비중이 퇴락하고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2 차 산업

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공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으로서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차지하는 등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는 대규모 에너지소비를 필요로 
한다(Berrah 2007, 15).  

세 번째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 상승을 들 수 있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내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개인 승용차보급 확대 등은 석유소비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06 년 중국의 개인 승용차 보유 대수는 1994 년에 비해 10 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계 4 대 승용차 생산국

이자 3 대 승용차 소비국가로 등장했다(楊穀 2009, 327). 이후에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해 2010 년에는 1,000 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절대적인 에너지 보유량과 에너지 소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1 인당 석유·천연가스 보

유량은 세계 1 인당 평균치의 8%와 6%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에너지자원 가운데 비교적 풍부한 석탄

의 경우도 1 인당 보유량은 55%밖에 되지 않는 등 과도한 인구로 인해 인구당 자원보유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석탄 위주의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구조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2 참조).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단위상품 1 개의 생산에 소모되는 
에너지소비량이 선진국의 6 배 수준에 달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

公室 2007; He 2006, 93-95).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석유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의 최적화를 추구하고자 한
다.5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5 2010* 2020 

수입의존도 1.9 5.4 8.1 17.0 15.4 30.0 35.7 52.1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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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에너지 소비총량과 구성 

자료: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한편 중국정부는 오늘날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현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화석에너지자원의 총량은 매우 풍부하지만 둘째, 석유와 천연가스의 1
인당 평균 에너지자원 보유량은 세계평균의 15 분의 1 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1 인당 평균 에너지

보유량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셋째, 석탄의 경우 화북서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은 동중서부와 해상에 분포되어 있는 등 에너지자원의 분포도가 매우 불균형적이고 넷째, 각종 에너지 
매장지역의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여서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難度)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7). 

또한 중국은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행정부처 내에서 에너지관련 조직을 전문화

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지난 2008 년 3 월 개최된 
제 11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주요 관심사안 중의 하나는 에너지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총괄하는 
에너지부(能源部)의 신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독립된 행정부서의 하나로 만들어지지 못
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가 에너지정책 및 관련 입법사항

을 총괄하게 되었다. 결국 에너지관련 조직의 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26 개 부문 가운데 하나인 국

(局) 단위의 에너지부서(能源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고 있다. 에너지국은 에너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체계의 건의와 석유, 가스, 석탄 및 전력 등의 에너지관리, 국가 석유비축관리,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발전정책 등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개 국 
단위의 부서가 거대 중국의 복잡다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여타 부처와의 경쟁관

계는 물론이고 외국과의 협력 및 경쟁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6  
중국은 이미 2010 년에 석유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

으로 하는 에너지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중국경제

의 고성장으로 인해 에너지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중국 내 에너지 생산량은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단순히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에너지구조의 불합리와 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및 관리수준의 낙후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단순한 에너지공급 증가

정책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수요관리 및 에너지소

비문화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도 총량(만 표준석탄톤)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2001 143,199 66.7 22.9 2.6 7.9 

2002 151,797 66.3 23.4 2.6 7.7 

2003 174,990 68.4 22.2 2.6 6.8 

2004 203,227 68.0 22.3 2.6 7.1 

2005 224,682 69.1 21.0 2.8 7.1 

2006 246,270 69.4 20.4 3.0 7.2 

2007 265,583 69.5 19.7 3.5 7.3 

2008 285,000 68.7 18.7 3.8 8.9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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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과 미국 

 
1. 중국 에너지안보의 등장배경 

 
21 세기의 국제안보환경은 변화의 폭과 깊이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과
거에는 안보개념이 주로 권력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군사, 정치, 경제 등 보다 다양

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익의 부각은 안보환경 변화의 근원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안

보’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정치·경제·외교 및 군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이런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안보는 오늘날 환경안

보와 경제안보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Buzan 2008, 192-196).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기 전까지 에너지는 안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에너지자원의 확보

를 통해 선진국은 과거의 지배질서를 연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에 있어 에너지자원의 정치화가 대두하고,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위기가 
발생한 이후 에너지자원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1980 년

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는 석유공급의 삭감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무기화를 현실화했고, 이에 맞서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
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회원국 간의 석유 긴급운용시스템을 가동하고, 대체에너지개발 등에 
공동 대처하면서 에너지는 국가안보분야에 있어서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핵심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전가림 2005, 440-441).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도 에너지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정부가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3 년 중국이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3 년 이후 중국의 국제원유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었으며, 에너지안보가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이다(楊穀 2009, 321). 
중국은 1997 년 5 월 리펑(李鵬) 총리가 이른바 ‘중국의 에너지정책’(中國的能源政策)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李鵬 1997). 리펑은 발표문에서 에너지는 국민경제의 발전 동력이며 인민생활의 필수품이자 중요한 공
업원료임을 강조하면서 5 가지로 요약되는 에너지정책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리펑 총리가 발표한 
5 가지 방침은 첫째, 중국실정에 맞는 석탄공업 발전방침과 대·중·소 규모의 병행운용 둘째, 석유공업

은 동부의 안정과 서부의 발전을 동시에 견지 셋째, 전력생산은 수력·화력발전을 병행하고 원자력이용

을 증대하며 송전망 발전의 방침 견지 넷째, 원자력발전은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이고 다섯째, 에너

지개발과 절약 모두를 중시하되 절약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2001 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취한 후속조치들, 즉 對아프

간 보복공세와 對이라크 침략 등을 보면서 에너지문제를 더 더욱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1997 년부터 130
억 달러 규모의 알 아다브(Al Ahdab)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철폐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1998 년부터는 알 하파야(Al Halfayah) 유전에 대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다

(Ziegler 2006, 9).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의 유전개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고,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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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해 미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중국은 자국의 
원유수입이 서구의 석유메이저 및 미국의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중동국가에 대한 보복공세와 침략의 이면에서 에너지 통제에 대한 야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은 세계 석유자원의 70% 가량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등 에너지패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에너지 확보와 관련된 중국의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張秋明 2007, 11). 

중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서 ‘신에너지안보관’(新能源安全

觀)이란 것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본래 중국은 1997 년 4 월 장쩌민(江澤民) 前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 뒤 발표한 ‘중러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신안보관(New Security Concept)이란 용어를 사용했

다(人民日報 1997). 이후 중국은 꾸준히 신안보관의 개념을 발전시켜 오다가 2002 년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신안보관에 대한 중국의 입
장’(中方關於新安全觀的立場文件)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여, ‘互信, 互利, 平等, 協作’(상호 신뢰, 이익, 평
등,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안보관의 내용을 공식화 한 바 있다.7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신안보관에 
기초한 ‘신에너지안보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6 년 7 월 G8 정상회담에서 ‘호혜협력’(互利合作), ‘다원발전’(多元發

展), ‘협동보장’(協同保障)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이른바 신에너지안보관을 밝힌 바 있으며, 원자바오(溫
家寶) 총리 역시 2010 년 5 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라비아 포럼'의 제 4 회 장관급회의 개막식 연설

에서 신에너지안보관을 강조한 바 있다(<人民日報> 2010/5/14).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주장하는 신에너

지안보관은 “에너지문제가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국과 에너지 수출국간의 대화

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에너지정책의 협력과 안전을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한편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중국발 에너지위협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

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래에도 국제에너지구조에 위협으로 작용하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국제협력을 통한 ‘호혜공영’(互利共嬴)의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北京晨報> 2005/5/18). 
 
2. 중국 에너지안보의 도전요인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중요 사안이다. 그러나 신흥경

제대국인 중국으로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적 에너지수급 불균형과 단기적 
가격 폭등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에너지안보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8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즉,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

되어 있는 중동정치의 불안정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에너지자원의 독점과 패권

적 영향력 행사, 그리고 불안정한 석유가격 등 실로 다양한 요인들이 중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국산 원유생산량이 국가발전

에 필요한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상황과 그로 인해 불가피한 원유수입과정에서 직
면하고 있는 각종 위험요인 즉, 원유수급과정에서의 수송로 안전과 가격의 불안정 등이다(査道炯 2006, 
209-211). 

중국이 에너지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중동석유시장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은 미국이 주목하는 국가 및 지역으로서 중국의 공세적 진입시도는 미국의 강한 우려와 불만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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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중국에 대부분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오랫동안 미국의 
세력범위 하에 있으며, 중국 석유회사의 진입이 미국의 기존이익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미국은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주요 석유메이저들의 석유가격 결정 및 이에 미

치는 영향력 등도 중국의 에너지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석유공

급 총량의 50%는 각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20%는 거대 석유기업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결
정되며, 나머지 30%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 중 하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발언권은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외국의 유전을 사들이거나 석유회사

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수입량은 전체 수요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이 필요로 하
는 대부분의 수입 원유는 언제나 석유수출국기구와 석유메이저기업들의 영향으로 인한 고가(高價) 매입

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肖煉 2008, 92). 
또한 세계 석유자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자기들의 지분이 중국

기업의 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거대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전 세계 상당부분의 우량 유
전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의 해외투자유전은 여전히 소량에 불과하고, 유전의 품질도 상대적으로 낮아

서 해외개발에 따르는 생산원가도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캐나다에서 개발하는 석유의 생산

원가는 배럴(barrel, 桶)당 30 달러가 드는 반면, 서방기업의 생산원가는 배럴당 3 달러에 불과하며, 러시

아는 배럴당 6 달러의 원가를 지불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석유기업들은 고품질의 우량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석유메이저와 경쟁해야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산유국들이 주권을 외치며 유전

을 국유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肖煉 2008, 93).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안보의 도전요소 가운데 중국지도부가 가장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간

주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수송로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와 같은 중국의 고민을 가리켜 
소위 ‘말라카 딜레마’(馬六甲困局)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중국 에너지안보의 핵심적 고려 요소로 수송로 
안정을 거론한 바 있다(Zweig and Jianhai 2007, 36-42).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외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수입구조에서 50%이상이 중동지역

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80%가 넘는 수입석유가 말라카(Malacca)해협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에너지 안전수송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나 외교적 영향

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90km 의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Wall Street Journal October/7/2005). 미
국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에너지수송로의 독점적 통제권이 특정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안보상의 심각한 도전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 
말라카 해협의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2011 년 12 월 미국의 국
무장관으로서는 57 년 만에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이 미얀마를 방문했으며, 금년 들어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한 바 있다. 미얀마가 그 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전통우방이었

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이러한 對미얀마 접근은 중국에게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외교적 도전이

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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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 
 
중국지도부는 자국의 에너지안보상황이 직면한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기존의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

하려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석유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수입 의존도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현실은 중국에게 있어 에너지 안보에 커다란 불안요인일 수밖에 없으며 지난 수년간 
중동지역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
동 석유개발 및 송유관 건설에 착수하면서 에너지 공급원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로부터

의 원유 수입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6 년의 경우 전년대비 32.6% 증가한 1,865 만 톤으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12.8%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 역시 1999 년 19.8% 수준에 머물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 년 이후부터는 3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중국의 원유 수입원은 중
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의 對중동지역 원유수입 의
존도 역시 2003 년까지 약 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 년에는 44%로 낮아졌다(IEA 2008, 325).  
 
[표 3]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지역 및 국가(2006 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태지역 

44% 32% 11% 5% 4%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07: China and India Insight, p. 325. 

둘째, 중국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항공모함 건조

를 포함하여 최근 두드러지는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

는 에너지자원과 그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자체

적인 해·공군력의 증강에 그치지 않고 원유 수송로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국외에 해군기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의 항구를 마치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꿰듯이 연결해 자국의 군함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9 

중국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접국으로부터 육로를 통한 에너지 도입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서북부 지역에 인접한 중앙아시아로부터 육로를 통한 에너지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6 년 5 월에는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아라산코우(阿拉山口)와 
카자흐스탄의 아타수(Atasu)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았으며 이는 중국 최초로 육지송

유관을 통한 원유수입 사례이다.10 또한 중국은 말라카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얀마의 시트웨

(Sittwe) 심해기지에서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을 연결하는 2300km 의 전략적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정책(走出去)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11 중국은 국외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 해외유전 개발에 대한 지분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업들 역시 뉴욕, 홍콩, 런던 등 국제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세계적인 다국적 에
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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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정책은 이미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3 대 국영석유회사

의 하나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CNPC)은 2007 년 41 억 8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카자흐스탄 석
유회사(Petro Kazakhstan)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거대 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12 또한 중국석유화

공집단공사(Sinopec Petrochemical Corporation: SINOPEC)은 2006 년 중동의 이란으로부터 향후 30
년간 2 억 5000 만 톤의 LNG 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야다바란 유전 지분 50%도 획득한 상태

이다(<중앙일보> 2006/1/26).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 
역시 2006 년 22 억 7000 만 달러를 투자해 2008 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나이지리아 악포 유전 지분 45%
를 사들였으며 케냐정부로부터도 6 개의 유전 탐사 및 개발권을 확보하였다(<京華時報>2006/5/9). 중국

의 해외자원 개발정책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과 국영에너지기업의 공격적인 진출전략, 그
리고 충분히 확보된 외환보유고의 활용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중국 국영에너지기업의 해외 투자(1995-2006 년) 

(단위: 백만 US 달러)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에너지자원확보 외교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연구》p. 22 에서 재인용. 
 

넷째, 중국은 에너지안보의 차원에서 전략석유 비축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에너지 자급

체계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여타 에너지 수입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유비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0 년대 말 국제유가 급등을 경험하였고 에너지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깊어지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석유비축에 관한 노하우 습득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4 년 3 월 처음으로 국무원이 주도하여 랴오닝성(遼寧省)의 따롄(大連), 산동성(山東

省)의 황다오(黃島), 저장성(浙江省)의 쩐하이(鎭海)와 따이산(岱山) 등 네 곳에 전략석유 비축기지 건설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정부는 2005 년 5 월 광둥성(廣東省)의 따야완(大亞灣)에도 비상시에 대
비한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현재 중국내 비축기지는 5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2006 년 9 월 제일 먼저 완공된 쩐하이(鎭海) 비축기지는 중국의 5 대 비축기지 가운데 규
모가 제일 큰 500 만 t 의 비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中国行业矸穷 2006).  

이상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안보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미국과의 갈등을 우회하면서 안정적

인 에너지수급을 달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에너지외교를 
통해 현재까지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이 본격화되

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것은 기존에 에너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에너지

국영기업명 총계 
지역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

프리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CNPC 
(Petro China) 

15,440 2,559 795 9,159 810 2,077 

Sinopec 8,356 3,101 464 4,220 21 550 

CNOOC 3,281 2,289 0 0 972 122 

총계 27,178 7,989 1,259 13,379 1,803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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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세력과의 경쟁 및 마찰가능성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포함해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국제사회에 요구

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려에 따라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세적인 에너지시장 진입은 국제무대에서 기존 석유메이저기업과 국제여론의 강력한 비판 및 장애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에너지안보를 목적으로 과연 어느 수준까지 현행 국제에너지

체제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갈등을 회피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즉 에너지안보

를 위한 중국의 의도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Ⅳ. 에너지문제와 중미관계의 발전 

 
중국 공산당 통치 체제의 정당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나오며 에너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혈액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중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각지에서 전 방위적인 에너지 전략을 펼치고 있
다. 일례로 최근 중앙아시아의 변방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세계 2 위 규모의 가스광구가 발견되면서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2000km 에 이르는 가스 파
이프 라인을 개통하는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8, 
20-21). 또한 중국은 유엔(UN)의 경제제재로 고립된 이란의 외교적 지지자로 나서면서 이란 석유와 가
스유전 8 곳에 대해 개발권을 확보하는 등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이 21 세기에 들어

서 ‘신에너지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를 확보해 가고 있다. 중국은 개발원조의 45.7%,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 하는 등 아프리카

에서 전 방위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거의 모든 협력분야에서 서방국가를 압도하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

다. 또한 파상적인 방문외교 공세에 나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그 동안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는 19 개

국에 달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6 개 국가에 이른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10 년 아프리카 교역규

모가 1,200 억 달러로서 10 년 만에 12 배로 증가하고, 원유수입 비중도 32%에 이르는 등 에너지 확보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13 

반면 미국정부와 의회는 중국의 공세적이고 무차별적인 에너지확보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반감

을 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이 에너지확보를 목적으로 수단, 이란, 미얀마, 콩고공화국 등 이른바 폭정국가

(tyrany)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할 뿐 아니라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빈국(貧國)을 착
취하는 등 신식민주의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The Times January/31/ 2007 and March/15/ 
2008). 한편 최근 들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구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회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중국

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회귀 전략의 배
경에는 국제 정치의 새로운 실력자로서 에너지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지가 담겨 있다

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에너지를 두고 펼치는 중미 간의 심각한 경쟁이 치열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에너지 패권질서를 두고 갈등과 경쟁이 본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적 요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에너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
국의 양자게임에는 마찰의 가능성과 더불어 협력의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시의 정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1 

11 

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큰 추동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양국관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마찰의 가능성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에너지안보 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뿐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서는 1990 년대부터 중국의 에너지 요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14  
중국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경계심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1 년 ‘9·11 사건’

과 2003 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등
장 직후 2001 년 5 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보고서는 에너지 이슈가 미국 
정부의 우선적 사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지적하고 인도에 대
한 협력 건의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National Energy Policy De-
velopment Group 2001). 미국의 이러한 시각은 9·11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발전시키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물론,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자제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United 
State Energy Association 2002).  

중미관계에 있어서 에너지문제가 보다 적극적인 안보이슈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美의

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5 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

력 확대’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미 의회는 중국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루었다. 당시 
미 의회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국제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의 캐나다 오일샌드(oil sand)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2005). 또한 동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자원민족주의의 촉매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정책’(走出去)전략을 통해서 해외에너지자원을 독점화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고 있기도 하다(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2005, 38-40). 
미 의회의 중국 에너지안보전략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거대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가 2005 년 6 월 23 일 미국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에 대한 입찰을 선언한 것과 맞물려 이
러한 시각을 더욱 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즉 미 하원은 CNOOC 의 유노칼 인수가 미국의 국익을 침
해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398 대 15)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미 상원 산하의 해외투자위원회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에서도 CNOOC 의 유노칼 인수에 따른 국익 침해여부가 중점

적으로 검토되었다(Petrusic 2006). 
이는 이미 2005 년경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전방위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동년 8 월 CNOOC 은 상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유노칼에 대한 입찰을 철회하였다. 그
러나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접근을 막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필요한 에너

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People's Daily 
Online August/3/2005). 또한 당시의 유노칼 인수 실패로 중국정부는 자국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가 정치

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한편 에너지외교에 가일층 힘을 쏟게 되었고, 특히 그 동안 에너지문제에

서 경쟁관계에 있던 인도와 에너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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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이에 대한 중국

의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에너지 이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과의 에너지관계가 점점 마찰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 에
너지자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유노칼 사건에서 보듯이 중미 간의 에너지문제

는 첨예한 국가이익의 문제로 다뤄지게 되었으며 상호간의 경계심은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에너지 봉쇄가능성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게 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국제사회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미개척지에 집중 
투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이란, 수단 및 리비아 등의 국가들과도 아무 
제한 없이 석유거래를 강화시켜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무기거래를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매개로 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이용한 중국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

의 에너지이슈를 둘러싼 마찰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소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양국 간
의 대립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2. 협력의 가능성 

  
중국의 공세적인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등 적극적 에너지안보정책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대체로 부

정적이거나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개발, 신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위해 중국을 다국적 에너지연구개발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

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에너지협력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고, 국제적 무기 확산을 방지

하며, 환경보호 등 사안에서 자연스런 협력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확보경쟁을 위한 충돌의 
우려를 경감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Jaffe and Medlock III 2005).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협력논의는 이미 1970 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중국 내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3 년 중국이 에
너지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이후부터는 주로 에너지기술, 효율성 제고 및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

위한 의제들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美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에 ‘미중 에너지정책대화’(U.S.-China Energy Policy Dialogue) 채널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9 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
alogue: SED)에서는 정기적으로 에너지협력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Christoffersen2010).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에너지시장의 요동으로 
인해 양국 간 에너지협력이 가시화되지 못했지만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에는 양국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보다 적극화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역시 2009 년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에
너지정책이 중미 에너지협력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에너지자원 개발 및 재생·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다(劉堔 2010, 24).  
대표적으로 2009 년 11 월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北京) 방문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후 발표

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향후 5 년간 ‘미중 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Clean Energy Research Center 
CERC)에 최소한 1 억 5 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이와 별도로 ‘미중 양국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기도 했다(<新華网> 
2009/11/17). 이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미래형 청정에너지개발과 상업화에 있어서 양국 간에는 공존

공영의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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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국과의 친환경 청정에너지개발에 대한 협력은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16 

한편 중국 역시 중미 간에 이루어지는 청정에너지관련 기술협력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증대시키

는 중요한 ‘이정표’(cornerstone)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양
국 간 협력이 서로의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중미관계 발
전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에
너지협력에 대해 아쉬움도 지니고 있는 데 그것은 첫째, 미국의 對중국 첨단기술제한정책으로 말미암아 
청정에너지 기술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둘째,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보호주의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고 셋째, 미국의 중국 경제발전과 에너지기업에 대한 편견들이 양국 간의 전반적

인 협력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Liu 2011, 80-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신현실주의적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이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추구하는 에너지전략의 행태는 공세적이지만 그
것의 기본은 방어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해상수송로의 안전은 물론이고 공급의 측면

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봉쇄가능성 등 전략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Downs 2006, xi-xii). 따라서 만일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기조와 신뢰가 증진될 수만 있다

면 에너지를 둘러싼 중미 간의 패권경쟁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중·미간 에너지패권경쟁 전망 

 
단기적 측면에서 중미 간의 에너지를 둘러싼 마찰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향후 10 년을 내다보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

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에너지 갈
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도와 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에너지수급 불균

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에너지자원을 둘러싸고 중미 간의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공세적 에너지안보정책이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전략은 에너지 통제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초대형 에너지

기업들을 통해 에너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로 보완하여 국가주도의 에너

지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지역과 아프리카이다. 이 두 지역은 불안한 정세의 중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석유

공급기지로서 에너지를 둘러싼 중미 간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등은 반미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은 공세적으로 전개될수록 상당 부분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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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미국에게 자국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문제에 취약한 동아시아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도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등은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증대시키는 사안이다. 즉 중국은 지정학적 관점에

서 오늘날 동아시아지역의 주도적 해상패권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과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갈
등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해상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외교는 물론이고 군사협력까지 맺으면

서 적극적인 접근전략을 펼쳐왔다.17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0 년 3 월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가 중
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core interests) 해역”이라고 미국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힐
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은 2010 년 7 월 23 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자유에 국가적 이해가 직결되어 있다”며 이 지역의 해상

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Ju-
ly/25/2010). 결국 이와 같은 내재적 갈등요인을 돌파하고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병광 2011, 174) 

그러나 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안보정책과 그에 따른 공세적 에너지확보 노력이 반드시 중국과 미
국 관계를 제로섬(zero sum) 게임의 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둘
러싼 양국관계는 경쟁 및 대립의 측면과 더불어 절충 및 협력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
미 양국은 기존의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에너지 획득에 있어서는 첨예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만, 이 역시 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을 수반하는 ‘석유전쟁’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다.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은 적정수준의 원유가격과 안전한 해양수송로의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정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유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결국 에너지를 둘러싸고 중미 
양국의 근본적 협조를 가능케 하는 이익토대의 교집합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에너지의 거대 수요자인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
탕으로 세계 원유공급의 안정성과 가격예측성을 제고하는 등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을 적극 보호

할 수도 있다(박병광 2008, 320-321). 또한 중미 양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개발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의 틀을 확고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먼저 에너지를 둘러싼 위기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에너지의 수
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태양광, 수소, 풍력, 전기차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적극적 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있으

며,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협력 가능성은 고조될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패권경쟁 양상 역시 현재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

너지 등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만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자원이 등장할 경우 중미 간의 에너지패

권경쟁의 양상은 훨씬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에너지외교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으며, 내전이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에너지확보를 위한 
과정에서도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 또는 ‘책임 있는 대국’(責任大國)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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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향후 중국이 부상과정에서 국제적 책임

과 이미지 비용을 회피한 채, 단지 자국의 에너지수급이라는 전략적 목표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 중국과 
국제사회의 불신 및 마찰가능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역시 중국의 적극적 에너지외교를 전략적 도전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적극 협조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와 대립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럴 경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에
너지경쟁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매개로 중미 간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협력을 가능케 하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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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註)  
 

1 일반적으로 에너지에는 화석에너지인 석유, 석탄, 가스 등은 물론이고 원자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 그 
종류와 정의 또한 다양한데, 이 글에서는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2005 년 6 월 원자바오(溫家

寶)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영도소조’(國家能源領導小組)를 설립했다(黃蕙 2005, pp. 40-41). 
3 예를 들어 ‘미중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 및 ‘미중정상회

담’(U.S.-China Summit) 등 21 세기 중미간의 주요 정책대화에서 에너지정책, 석유·가스산업,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 등은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논의주제이다. 

4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IEA 의 자료를 인용해 2009 년 중국은 22.52 억 TOE(석유환산

톤)를 소비함으로써 21.7억TOE를 소비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Swartz and Oster 2010).  

5 중국정부는 매년 1-2 기의 원전을 세워 2020 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2%
에서 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中國新聞> 2006/3/6). 

6 예를 들어 에너지국의 정책집행과 감독은 중국의 3 대 거대석유기업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3 대 에너지(석유)기업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中國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中國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中國海洋石油有限公司, CNOOC) 등을 이른다. 중국 에너지안보기구 및 정책결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서는 楊穀(2009, 339-340)과 Eurasia Group (2006, 6-7) 참조.  
7 중국의 신안보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李宝俊(2001); 李敏倫(2007); 李小華(2008) 등

을 참조. 
8 쉬친화(Xu Qinhu)는 중국에너지안보정책의 세 가지 목표로서 첫째,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둘째, 해양수송로 안전의 확보 셋째,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진보 등을 들고 있다(Xu 
2007, 5). 

9 중국은 2004 년 쓰나미로 폐허가 된 스리랑카 남부의 하반토타 항을 건설해주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의 치타공 항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파키스탄으로부터는 과다르항을 해군기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수락을 받은 상태이다(Wall Street Journal May/22/2011). 

10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을 통해 수입되는 원유의 50%는 카자흐스탄 유전에서, 나머지 50%는 러시아 
유전에서 생산된 것이다.  

11 중국정부는 2001 년 ‘제 10 차 경제사회개발 5 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해외로 나가

자’(走出去)는 국제화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에 관해서는 Eurasia 
Group (2006) 참조.  

12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은 카자흐스탄 석유회사(Petro Kazakhstan) 인수 후 이름을 페트로 
차이나(Petro China)로 변경하였으며 2007 년 11 월 상하이(上海) 증시에 상장하면서 2007 년도 시가총

액 세계 1 위 기업에 등극한 바 있다(<日本經濟新聞> 2008/1/13). 
13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동원(2010); 김동환·오병석(2010); 강준영·서

상현·공유식(2010)을 참조.  
14 대표적으로 Soligo and Jaffe (1999)를 참조.  
15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협력에 대해서는 김지(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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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청정에너지시장은 2010 년 1,860 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2020

년경에는 무려 5,55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劉堔 2010, 25). 
17) 중국은 2004 년 쓰나미로 폐허가 된 스리랑카 남부의 하반토타 항을 건설해주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의 치타공 항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파키스탄으로부터는 과다르항을 해군기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도 수락을 받은 상태이다(Wall Street Journal May/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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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외교안보팀장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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